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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유네스코가 ‘문화’를 글로벌 공공

재로 선언했다. 그렇다면 문화와 예술은 도

시의 공공자산으로서 우리 삶에 어떤 영향

을미쳤을까.

질문에 대한 답이 압도적인 스케일의 미

디어븡설치작품으로탄생했다.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은 제16

회 광주비엔날레 UCCN 파빌리온 ‘몬디아

컬트스케이프 :도시의그어떤것도사라지

지않았다’를오는11월15일까지개최한다.

국내최초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

전남광주에서 국내외 미디어아트 작품을

통해세계각도시의문화·예술현장을선보

이는이번전시는AI(인공지능)와기술,도

시와사회등을주제로문화다양성의가치·

보존를탐구한다.

특히 이번 전시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

트워크 UCCN 소속 10여개 도시가 연합해

새롭게 구성한 파빌리온 협의체의 첫 결실

이다.

김허경, 김하나 큐레이터가 기획했으며

안드로이라제,에츠코이치하라,김한결,이

이남,마이클보라스,오르한마마도프,필립

코헨 소랄, 투안 앤드류 응우옌, 위고 아르

삭,강이연등10명이참여한다.

전시는 2022년멕시코시티에서열린유네

스코 세계문화정책회의 ‘몬디아컬트’에서

시작됐다. 당시 유네스코는 문화를 글로벌

공공재로 선언하고 문화유산 보호와 문화

다양성 등의 가치를 각국이 함께 실천해야

할과제로제시했다.

UCCN 파빌리온은 이 같은 선언을 도시

와예술의영역으로가져왔다.

서로 다른 환경과 문화를 가진 창의도시

들이 예술을 통해 문화의 공공적 가치를 어

떻게실천하고있는지를보여준다.

각도시가개별적으로참여하지만하나의

전시를 함께 만든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

전시장에서는 인공지능과 기술, 도시와

사회 등을 다룬 미디어아트 작품을만날 수

있다.공간전체를활용한대형미디어화면

과 장치들은 화려함과 정교함으로 관람객

을압도한다.

오르한 마마도프의 ‘미학을 구원한다는

발상’은카펫속기하학문양과꽃무늬,캘리

그래피를 통해 지역마다 다른 목소리로 전

해져온 이야기를 담는다. 패턴은 데이터 속

규식을 찾는 기계의 언어이자 역사속 오랫

동안문화를담아온의미를지닌다.

이에전통문양을학습한인공지능이실재

한적 없는 문양을 만들어 데이터가주는 예

술적 원천이자 함정에 대한 메시지를 던진

다.

에츠코 이치하라의 ‘디스토피아 랜드’는

재난과 극한의 상황속에서 인류가 지켜지

는이유를근성으로본다.가상의새로운고

대를 형상화해 밝은미래라는 환상 대신 인

류의회복력을조망한다.

강이연의 ‘빛의 건축’은 인공지능의 복잡

한 작동 구조를 빛으로 보여주는 키네틱 설

치 작품이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여러 개의

구조체가 서로 연결된 채 빛을 내며 하나의

거대한네트워크를만든다.

구조체는각자의방식으로깜빡이고빛을

내면서 서로 연결되고, 관람객은 평소 눈으

로 확인하기 어려운 인공지능의 내부 구조

를하나의공간으로마주하게된다.

위고아르삭의 ‘카타바시스’는 뉴욕 도시

의숨겨진지하세계속으로이끈다.

VR을통해관람하는이전시는도시의분

주함아래쉼터와터널,수도시설등연결망

등을 모노레일 기차를 타듯 끊임없이 이동

하면서몰입할수있다.

전시가 열리는 G.MAP은 광주의 미디어

아트 정책과 국내외 교류를 담당하는 공공

문화기관으로 디지털 영상과 사운드, 가상

현실,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예술가들의 작업을 지원하고 유네스코 창

의도시와의교류사업도이어오고있다.

G.MAP관계자는 “이번UCCN파빌리온

은 유네스코 창의도시와의 교류사업 등 국

제교류를실제전시로확장한자리”라면서

“기술과 도시, 문화가 현재 우리의 삶과 어

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사유하며 의미 있는

시간이되길바란다”고말했다. /오복기자

미디어아트로풀어낸도시의속살, 븮다층적서사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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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N파빌리온‘몬디아컬트스케이프:도시의그어떤것도사라지지않았다’븣11월15일까지

븮문화는공공재븯븣10명작가인공지능·기술·도시·사회등공공가치실천담아

븮보존과변화븯도시가품고있는여러이면과층위사라져가는문화적가치조명

오르한 마마도프作 븮미학을구원한다는발상븯 (왼쪽)과 투안 앤드류응우옌作 븮어지러운지평선에서묻히지

못한소리들븯

김한결作븮쇼어븯 에츠코이치하라作븮디스토피아랜드븯

CMYK


